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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백신 접종률 85% '  양키스, 코로나 3 명 확진(종합)  

등록 2021.05.12 16:37:07

[뉴욕=AP/뉴시스]필 네빈(왼쪽) 뉴욕 양키스 코치.

[서울=뉴시스] 김주희 기자 = 선수단의 85% 이상이 백신 접종을 한 뉴욕 양키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나올 조짐을 보이

고 있다. 

양키스 구단은 12일(한국시간) 필 네빈 3루 코치와 레지 윌리츠 1루 코치, 지원 스태프가 코로나19 양성 반등을 보였다고 전

했다. 

구단은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스버그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열린 탬파베이 레이스와 경기를 앞두고 네빈 코치의 코

로나19 확진 소식을 알렸다. 

그리고 경기 후 윌리츠 코치와 스태프의 추가 확진 사실을 밝혔다. 

ESPN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. 

양키스 선수단은 지난달 초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았다. 선수단 내 접종률이 85%를 넘은 양키스는 클럽하우스, 더그아웃 등에

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완화했다. 

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다시 긴장감이 높아졌다. 

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추가 조사와 동선 추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. 또 다른 감염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. 다만

선수들은 추적 검사 인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.  



애런 분 감독은 더그아웃에서 다시 마스크를 쓰기로 했다. 이날 화상 인터뷰에 나선 투수 게릿 콜도 마스크를 착용했다. 

한편, 당분간 카를로스 멘도사 벤치 코치가 3루 코치를, 마리오 가르자 마이너리그 코디네이터가 1루 코치를 맡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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